
 
 

아이들을 그리면서 

 

사이다마조선유치반 교원 김가야 

 

《선생님, 이 마스크 어데서 났어요? 참 고와요!!》 

 어린이들의 소박한 질문에 그저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이라고밖에 대답할수 

없었던 나의 심정은 복잡하였다. 

사이다마현이 우리 유치반을 마스크배포대상에서 제외한 그날, 그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속에서도 어린이들은 변함없이 동무들과 즐겁게 마음껏 유치반생

활을 누리고있었으며 그 모습을 보는 나는 몇번이고 눈물을 머금어야 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유치반에는 우리 동포들과 선량한 일본시민들이 격려편지, 

마스크를 비롯한 따뜻한 마음들을 매일처럼 보내주고있다. 

온 세계가 신형코로나비루스때문에 비정상적인 나날을 보내는 속에서도 우리

를 위해주는 이러한 고마운 마음들이 나에게는 큰 힘이 되였다. 

일본사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있으며 그 무거운 분위기는 우리의 나어

린 원아들에게도 가차없이 들씌워지고있다. 

1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취해진 휴교조치때문에 아빠, 엄마들이 많은 불안을 

느끼고계시며 어린이들이 어서 유치반에 가고싶다고 이야기하고있다는 목소리

가 들려왔다. 

그때 나는 우리 교원들이 무엇을 할수 있겠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다. 

(어린이들은 집에서 어떻게 지내고있을가? 무엇을 해주면 기뻐할가?)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우리는 어린이들이 집에서 즐겨지내게끔 뜀줄카드, 

땡기묶기, 단추채우기 련습놀이도구 등을 만들어 편지와 함께 선물로 보내기로 

결심하였다. 

이와 함께 가정에서도 우리 노래를 즐겨 부를수 있도록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들을 묶은 CD와 노래집을 만들어 보내기로 하였다. 

또한 어린이들이 규칙적으로 생활할수 있도록 매일 아침에 아침체조를 하는 

모습을 생발신하기 시작했으며 집에 있는 어린이들에게도 적극 알려주어 집에

서도 체조를 즐길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자 엄마들이 아이가 집에서도 열심히 체조를 하고있다, 선물을 받고 기

뻐하며 매일처럼 련습해보고있다고 하면서 어린이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대하

여 알려주시였다. 

그럴 때마다 하루빨리 어린이들과 유치반에서 함께 지내고싶다는 생각을 하

게 되며 어린이들의 웃는 얼굴이 그리워지기만 한다. 

어린이들과 정상적인 생활을 함께 할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마음속



 
 

으로부터 바라고있으며 그동안 가정에서 지내는 어린이, 아빠, 엄마들을 위해 

우리가 더 할수 있는 일이 없겠는가를 계속 생각해볼것이며 이럴 때일수록 서

로 힘을 합쳐 더욱 매력있는 유치반을 꾸리기 위해 힘써나가자고 한다.  

《사랑하자! 이어가자! 다같은! 마음으로!》 

 

 

 

 

 

 

 

 

 

 

 

 

 

 

 

 

 

 

 

 

 

 

 

 

 

 

 

 

 

 

 

 




